
가짜석유, 제조·유통 진화…
용제혼합에서 등유혼합으로 … 적발건수도 증가추세

가짜석유 제조·유통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으로 산업용 도료·시너 등을 섞는 용제혼합형 가짜석유가 꼬리를 감추고 등유혼합형

이 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유통방식도 주유소 판매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판매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2012 가짜석유 근절 백서>에 따르면, 2011년 10월-2012년 9월 가짜휘발유의 원료로 사

용되는 용제1·4호 소비량은 12만7316㎘로 전년동기대비 51.5% 줄었으며, 가짜경유의 원료인 용제7·10호도 13

만2822㎘에서 5만4380㎘로 59.1% 감소했다.

석유관리원은 “용제 소비량의 절반이 가짜석유 원료로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돼온 점을 고려하면 용제

혼합형 가짜석유가 사실상 근절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용제는 원유에서 산출돼 휘발유·경유 등과 성질이 비슷하고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아 가짜석유 제조의 주원

료로 사용돼왔다.

때문에 2011년까지 유통된 가짜휘발유의 90%, 가짜경유의 20% 이상이 용제혼합형이었을 정도로 가짜석유

의 대명사로 통했다.

하지만, 석유관리원이 2012년 5월부터 용제사업자·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가짜석유

제조로 흘러들어가는 루트가 사실상 봉쇄됐다.

용제 불법 유통업자도 설 땅을 잃어 용제 사업자는 341개에서 300개로 12%, 용제 대리점은 102개에서 74개

로 31% 각각 줄었으며, 주로 용제를 가짜석유 원료로 제공하다 적발된 곳이다.

용제혼합형은 사실상 근절단계에 와 있는데 반해 등유혼합형은 오히려 세를 넓히고 있다. 한쪽 문제가 해결

되자 다른 문제가 돌출하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등유혼합형은 가짜경유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정상 경유와 유질이 비슷하고 제조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가짜경유 중 등유혼합형 비율을 보면 2007년 52.7%, 2009년 76.2%, 2011년 75.5% 등의 수준

을 보이다 2012년에는 85.5%까지 치솟았다.

가짜경유 총 적발건수 대비 비중도 2007년 52%(212건/402건)에서 2011년에는 75%(538건/713건)로 크게 뛰

었다.

주유소가 아닌, 이동판매 자동차를 이용해 가짜석유를 주유하는 이른바 <행위금지 위반>도 2011년 10월

-2012년 9월 사이 139건이 적발돼 전년동기대비 109건에 비해 27.5% 증가했다.

행위금지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사장이나 밤늦은 시간대 골목길, 주차장 등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에는 관광버스, 대학교 통학버스, 학원버스 등이 이동판매차량을 통해 가짜석유를 공급받다 적발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량미달 판매 단속건수는 10건에서 59건으로 무려 490% 뛴 것으로 집계됐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가짜석유의 제조·유통 방식이 지능적으로 변해온 만큼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짐작하기

가 쉽지 않다”며 “2013년에는 가짜석유 취급 의지를 사전에 무력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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